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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이 에너지를 마음대로 쓰게 해달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전경련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2015년 1월부터 시행되면 국내 생산물량의 해외 이동, 위기기업의 경영 악화 등

으로 국내 산업 전반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경련은 2014년 들어 수차례에 걸쳐 배출권거래제 반대 캠페인을 벌인데 이어 8월10일에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반대하는 성명을 내고 반도체 생산기업 A사가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국내 생산량 축소

를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사는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 2015-2017년 3년 동안 최대 6000억원의 추가 부담으로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것으

로 판단하고 국내 생산을 줄이고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디스플레이 B사는 배출권 거래비용 부담이 커지면 중국과의 LCD 제조원가 차이가 평방미터당 

7000원에서 300원까지 좁혀지고,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철강 2사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 앞으로 3년간 최대 2조

8000억원의 추가 부담을 우려하고 있으며, 시멘트 전문 C사는 2013년 3500억원의 순손실에 3년간 700억원의 추가비

용 부담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고, D사는 2013년 400억원의 순이익을 올렸으나 배출권거래제로 추가 부담이 2700

억원에 달해 국내 생산라인 4개 중 

1개를 폐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배출권거래제

를 도입하면 국내에서는 더 이상 제

조업을 하기 힘들어 해외로 탈출할 

수밖에 없으니 연기해달라는 것이

다.

전경련은 2013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면 산업계의 부담이 수조원에 달해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줄기차게 외치고 있고, 약발이 먹히지 않자 미국, 중국, 일본 등 경제대국들도 시행하지 않는 제도를 도입하

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읍소하는가 하면 다시 국내기업들이 해외로 탈출할 수밖에 없다고 정부(국민)를 협박하기에 이르

고 있다.

나아가 한 화학섬유 생산기업은 신소재로 만든 특수제품이 기존 섬유제품보다 에너지 소비가 많아 걱정이며 배출권거

래제 때문에 신소재 활용제품 개발이 늦어지는 등 신기술 개발과 신규시장 선점이 지연될 수 있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전경련의 주장에 답을 한다면, 첨단기술이 없는 LCD,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철강은 이미 경쟁력을 상실한 상태로 

국민의 피를 빨아 먹여 살릴 이유가 없고, 시멘트는 전형적인 내수업종으로 국제경쟁력과는 무관하며, 에너지 소비가 많

은 신소재를 개발했다면 이미 실패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싶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국내기업들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지불하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 일반에게 전가되고 

있는 에너지 과소비의 부담을 당사자가 직접 책임지라는 것으로, OECD 회원국 자격에 걸맞게 에너지 소비를 선진국 수

준으로 대폭 감축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 곧 해결될 문제이다. 경영전략을 선진기업 수준으로 바꾸라는 것이다.

전경련은 더 이상 괴변을 늘어놓지 말고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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